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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기도가 힘들어서 더 주님을 부르며 몸부림쳤

을 때 결국 주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인류의 짐을 지고 기도해야 하니 얼마나 더 힘드실

까 생각하며 계속 기도할 때 주님께서 선생님이 저

희의 표상이라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

* 예수님 말씀 *

너희 선생이 너희의 표상이다. 

이 말은, 그에게 너희의 모든 답이 있다는 말이다.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환란을 극복하고 

내 뜻을 이루고 여기까지 왔으며 

지금도 얼마나 몸부림치며 내 역사 이루는가 보면 

너희도 알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져 어찌할지 모르는 때가 있

느냐? 

너희 선생을 봐라. 그에게 답이 있다. 

네가 한계에 부딪치고 막다른 골목에 있다고 느껴

지느냐? 

너희 선생을 봐라. 그에게 답이 있다.

네가 겪는 모든 것 그도 겪었으며, 

네가 처한 상황 그도 처해봤다. 

네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그도 해봤으며, 

너희 삶의 온갖 문제들 그도 당해봤다. 

한 가지 다른 것은

온 인류의 표상이 되어야 했기에 

더 깊게 더 고통스럽게 더 극적으로 

모든 과정을 거쳐 왔다는 것이다. 

세상을 살면서도 

무엇을 하다가 모르거나 막히면 

어떻게 하느냐? 

표상을 보지 않느냐? 

표상이 되는 이론, 방법론, 

글, 작품, 성공사례 등을 보며 

답을 찾으려하지 않느냐? 

선생이 바로 그런 존재이다. 

온 인류의 표상이 되었다. 

너희에게 내가 보낸 표상이 있다는 것이 크고도 크

도다. 

육신 가진 선생을 표상으로 너희에게 보낸 이유는, 

너희가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여 

내가 있는 곳까지 내 수준까지 

올라올 엄두도 못 내기 때문이었다. 

재림은 가까워 오는데 

나와 너희 사이 간격이 너무도 크기에 

그를 나의 몸으로 만들어 너희에게 보낸 것이다. 

너희도 그와 같이 될 수 있으며 

그리되어야 한다고 

실체 가운데 보여주고자 보냈다. 

그런데도 이제는 ‘선생은 선생이고, 나는 나’라며 

포기하는 자가 있느냐? 

표상이 아닌 다른 것을 목표 삼으며, 

표상이 간 길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기성에서 나를 찾고 원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나 예수가 임하여 행했나니, 

내가 너희 선생의 몸을 쓰고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와서 

수없이 많은 문제에 답을 제시하였고 

행하여 보여주었다. 

그런 자를 모시고 함께 길을 가니 

참으로 복 받은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 그를 알고 그를 연구하여라. 

너희 인생이 형통케 되리라. 

그를 통해 나가는 말씀을 듣고 

그와 같은 길을 가며 

더 나아가 그러한 선생을 담대히 증거하는 

너희가 되기를 원하노라.


